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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주

름잡던 강호들이 줄줄이 해외 진출에 성

공하면서내년시즌여자골프계의큰판도

변화가예상된다

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끝

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퀄리

파잉스쿨에서 KLPGA의 강자 장하나

(22비씨카드)와 김세영(21미래에셋)이

상위 20위에 안에 들어 합격 통지서를 받

아들었다

퀄리파잉스쿨최종전은4라운드까지성

적으로 공동 70위까지 추려낸 뒤 마지막

라운드에서 내년 시즌 LPGA 투어 정규

대회에출전할선수20명을성적순으로선

별한다

2011년부터 정규투어에 데뷔한 장하나

는 호쾌한 장타를 앞세워 올해까지

KLPGA투어에서 6승을올렸다

장하나와같은해에정규투어에입문한

김세영도 2013년에 3승 올해 2승을 거두

며강자로군림했다

또 KLPGA 투어에서 8승을 수확한 김

하늘(26비씨카드)은 일본여자프로골프

(JLPGA) 투어퀄리파잉스쿨을통과해내

년부터는일본무대로방향을틀게됐다

이에앞서김효주(19롯데) 백규정(19

CJ오쇼핑)은 LPGA 투어 정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미국 무대 직행 티켓을

따냈다 이 때문에 내년 한국여자골프 무

대에서는 톱랭커들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국내 1인자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이벌어지게됐다

1인자 자리에 가장 근접한 선수로는 허

윤경(24SBI저축은행)과 이정민(22비씨

카드) 전인지(20하이트진로)가 우선 꼽

힌다

이들은 올해에도 김효주 백규정 장하

나 김세영등 강호들과도밀리지않는실

력을뽐내며다승왕경쟁을벌였다 또 백

규정과 함께 막판까지 신인왕 레이스를

펼쳤던 김민선(19CJ오쇼핑)과 고진영

(19넵스)도 젊은패기로 1인자경쟁에나

선다

한편 국내 강자들이 대거 LPGA 투어

로 진출하면서 내년에도 미국 무대에서

태극낭자들의강세는계속될전망이다

김효주 백규정 장하나 김세영에다 호

주 교포 이민지(18)까지 가세하면서 내년

LPGA 투어의 신인왕 경쟁도 불꽃이 튀

게 됐다 이민지는 15라운드 합계 10언

더파 350타로앨리슨리(미국)와공동 1위

로 최종전을 통과했다 여자 아마추어 세

계 1위를 지키다 프로로 전향한 이민지는

퀄리파잉스쿨을통과함에따라내년시즌

LPGA투어무대에서뛸수있게됐다

연합뉴스

한국여자골프의 새별 김효주(19롯

데)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2014 시즌주요타이틀을휩쓸었다

김효주는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잠실에서 열린 KLPGA 대상 시상식에

서 상금왕과 대상 최저타수상 다승왕

수상자에선정돼 4관왕이됐다

김효주는 2014 시즌에서 5승을 올려

상금왕과 대상 다승왕을 차지했고 평

균 타수 7026타를 기록 1위에 올랐다

김효주는또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으로내년미국무대출전권을확보했고

8일끝난한일여자프로골프대항전에서

도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는등최

고의한해를보냈다

생애 한번뿐인 신인상은 백규정(19

CJ오쇼핑)이받았다

백규정은KLPGA에서 3승을거뒀을

뿐아니라LPGA투어하나외환챔피언

십에서도우승 내년에는미국무대에서

활약한다

미국 무대에서 3승을 수확한 박인비

(26KB금융그룹)는 US LPGA 대상

을 일본에서 5승을 올린 안선주(26)는

JLPGA대상을각각받았다 연합뉴스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

어에서는 말 그대로 한국 자매의 활

약을지켜볼수있게됐다

이미 LPGA 투어무대에서활약중

인 박희영(27하나금융그룹)의 동생

인박주영(24호반건설)도 8일(한국시

간) 끝난 LPGA 퀄리파잉스쿨최종전

에서공동 11위에오르며내년LPGA

투어출전권을따냈기때문이다

언니 박희영은 2007년 퀄리파잉스

쿨 최종전을 3위로 통과해 2008년

LPGA투어무대에처음진출했다

이후 2011년 CME 그룹 타이틀홀

더스 대회와 2013년 매뉴라이프 파이

낸셜 클래식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미국 무대에서 태극낭자 돌풍

을일으킨주역이됐다

박주영은 언니가 LPGA 투어에 첫

발을 디딘 2008년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에입회했다

운동을 좋아해 어릴 때 육상을 한

박주영은언니의영향을받아중학교

2학년때골프를시작했다언니가참

가한대회에갤러리로갔다가멋있는

플레이에감동해골프를하기로마음

먹었다

올 시즌 KLPGA 투어 넥센세인

트나인마스터즈에서3위에오르는등

실력을 갈고닦은 박주영은 언니가 활

동하는 LPGA 투어의문을두들겼고

마침내언니의뒤를이어출전권을따

는데성공했다

태국LPGA자매도탄생했다 지난

해LPGA투어신인상을받은모리야

쭈타누깐의 동생인 에리야 쭈타누깐

은 이날 공동 3위에 오르며 정식으로

LPGA투어출전권을따냈다

연합뉴스

김효주 KLPGA 4관왕

대상상금왕최저타수다승

신인상에백규정

박희영박주영자매 LPGA서만났다

박주영내년출전권획득

박희영 박주영

내년 LPGA는 한국 소녀시대

김효주백규정등국내강호들줄줄이해외진출

국내에선허윤경이정민전인지등 1인자대결

허윤경 전인지


